
THE TOWN NEWS 23August 19, 2019   Vol. 1277세상에 이런 일이

모아둔 용돈을 모두 노숙자에게 

건넨 소녀와 그런 소녀에게 보답

하고자 손수 쓴 시를 전달한 노숙

인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있다. 

지난 10일 영국 맨체스터의 안데

일 쇼핑센터. 언니 케이티와 함께 

외출한 조지 달링턴(10·왼쪽 사

진)은 이곳에서 노숙인 한 명과 마

주쳤다. 식당가에서 즐겁게 식사

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을 물끄

러미 바라보는 노숙인 앞에는 찌그러진 냄비만이 덩그러

니 놓여 있었다. 그 모습을 본 달링턴은‘마음이 아프다’

고 말하더니 곧장 그에게 다가가 주머니에 있던 돈을 모

두 꺼내 주었다. 달링턴의 어머니 하이디 클레이턴은“딸

은 지갑을 탈탈 털어 노숙인의 냄비에 넣고는 좋은 하루를 

보내라는 인사를 건넸다.”라고 말했다.

달링턴이 노숙인에게 전달한 돈은 1.45파운드(약 2달

러). 이 돈은 어머니에게 받은 용돈 중 남은 전부였고, 소

녀는 이 돈으로 사탕을 사 먹을 계획이었다. 하지만 노숙

인을 본 달링턴에게 사탕을 사 먹는 일은 더이상 중요하

지 않았다. 달링턴은 왜 노숙인에게 용돈을 모두 주었는지 

묻는 엄마에게“너무 슬프고 절망적인 표정이어서 가슴이 

아파 줄 수 있는 모든 걸 주고 싶었다.”고 말한 것으로 전

하늘에서‘금속 우박’수백 개가 떨어져 1

명이 다치고 여러 대의 자동차와 가옥이 파

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. 

지난 10일 오후 4시 40분쯤 이탈리아 로

마 피우미치노의 이솔라 사크라 하늘에서 

난데없이 금속 파편이 떨어졌다. 이 사고로 

차량 25대와 주택 12채가 파손됐으며 54세 

남성은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. 이 남성

은“살아있으니 다행”이라며 가슴을 쓸어

내렸다. 사고가 난 이솔라 사크라 지역의 한 

주민은“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집안으로 뛰어 들어갔

다.”며“총알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다.”고 말했다.

주민 신고가 빗발치자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했으며, 

주민들은 안전이 확보된 뒤에야 거리로 나올 수 있었다. 주

민들은 떨어진 파편들을 공개하며 그 크기가 10~20cm까

용돈 건넨 소녀, ‘시’로 보답한 노숙인

하늘에서 떨어진 ‘금속 우박’의 정체

실리콘 가면을 쓰고 노인으로 변장하고 한 은

행을 털려던 권총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. 지

난 12일 브라질 남부 산타카타리나주에서 발

생한 일이다.

범인은 완벽한‘가짜’였다. 얼굴뿐 아니라 권

총도 가짜였다. 강도는 가슴까지 내려오는 실리

콘 가면을 뒤집어쓰고 노인으로 완벽하게 변신

하고 범행에 나섰다. 강도는 인질까지 잡으며 

돈을 요구했지만 사람들은 순순히 명령을 따

르지 않았다. 마치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듯

했다. 돌연 불안해진 강도는 갑자기 창문을 향

해 달려갔다. 창문을 깨고 뛰어내려 도주할 생

각이었지만 창문에서 떨어지면서 한 쪽 다리

가 부러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

고 말았다.

그의 정체는 한때 이 은행에 근무했던 직원이

었다. 가슴까지 내려오는 실리콘 가면을 사용한 

건 자신의 얼굴을 완벽하게 감추기 위해서였다.

경찰은“실리콘 가면이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

졌다.”면서“범행에 성공했다면 범인을 특정하

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브라질에서 실리콘 가면을 이용한 범행은 최

근에만 두 번째다. 지난 3일에는 마약 밀매 혐의

로 징역 73년을 선고 받고 리우데자네이루 교

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클라우비누 다실바

가 19살 딸로 변장하고 탈옥을 시도하다 적발

됐다. 다실바가 19살 소녀로 완벽한 분장할 수 

있었던 것도 실리콘 가면 덕분이다. 탈옥 혐의

로 독방에 갇힌 다실바는 이튿날 목을 매 스스

로 목숨을 끊었다.

경찰 관계자는“다실바가 완벽하게 분장했던 

사실이 알려지면서 실리콘 가면을 범행에 이용

하는 범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.”면서“앞

으론 범죄자에게 실리콘 가면은 필수 도구가 될

지도 모른다.”고 말했다.

범죄자의 필수품 된
‘실리콘 가면’

해진다. 클레이턴은“딸의 인간미

와 사려 깊음에 놀랐다.”면서“금

보다 귀한 마음을 가진 딸이 자랑

스럽다.”고 밝혔다.

소녀의 쌈짓돈을 받아든 노숙인 

제이미 스미스 역시 달링턴에 어

떻게든 보답을 하고 싶어 했다. 그

는 소녀의 작은 손에 직접 쓴 시가 

적힌 종이 한 장을 쥐여주었다(오

른쪽 사진). 시의 제목은‘스트리

트 라이프’(Street Life)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‘집이 없는 나는 길거리에 홀로 있다. 밤이면 냉기가 스며

들지만, 나를 안아줄 사람 하나 없다. 하루하루가 똑같다. 

무언가를 하기 위해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. 나

는 왜 저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가? 그저 구걸이나 하고 

있을 뿐이네. 그래도 구걸하는 나를 지나치지 않는 낯익은 

이들의 미소가 얼마간은 추위를 녹여준다. (중략) #노숙

자, 그래도 여전히 사람’

이 시를 공유하며 클레이턴은“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

는 누구든 그들만의 사연이 있다.”면서“나와 달링턴은 

언젠가 스미스가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. 

그가 원하는 삶의 길 위에 올라섰으면 좋겠다.”고 전했다.

지 매우 다양했다고 증언했다. 

이 파편들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 국제공

항(이하 다빈치공항)에서 이륙한 비행기에

서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. 해당 여객기는 

로마를 떠나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노르

웨이항공 소속 보잉787기로 엔진에 문제가 

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. 이 여객기는 다빈

치공항으로 회항했다.

다빈치공항은 이솔라 사크라 바로 옆에 

위치한 국제공항으로 이탈리아에서 규모

가 가장 큰 공항이다. 그러나 공항과 인접한 이솔라 사크

라와 프레제네 지역 주민들은 늘 비행기 관련 사고에 대한 

불안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진다. 

한 주민은“언젠가 비행기가 집 안에 착륙할 거라고 항상 

말해왔다.”면서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된 공항 인근 지역

에 마땅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.


